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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상임대표가 직접 

발로 뛰면서 어려움

을  해결해 준다. 이

러다 보니 '더불어사

는사람들'의 이용은 

전국적이다.  대출은 

홈피를 방문해 돈이 

필요한 자신의 사연

을 자세히 올리면 이

를 꼼꼼히 살피는 것

으로 시작된다. 노인

층 등 컴퓨터 이용이 

어려운 사람들에게

는 전화 상담도 가능

하다.  

그러다보니 간혹 정

부기관인 금융감독

원이나 국민신문고

를 통해서도 소개 받

을 정도다. 심지어 

어떻게 알고 교도소

의 수감자로부터도 

연락이 오는 경우도 

있다고 한다.

이창호상임대표가 

여기까지 오는 데는 

철저한 신용사회를 

향한 강한 집념에서였다. 계기는 

의외였다. 20대때 한국방송통신

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중 신용협

동조합 이론에 빠져들면 서다. 이

후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

찾다보니 신용협동조합에 참여도 

하고 2009년에는 창업자금 대출

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위탁기관

에 취업해 ‘착한 대출’을 몸소 체

험까지 한 그다.

결국 “부모없이는 살 수 있어도 

신협없이는 살 수 없다”는 확고한 

의지를 

바탕으로 취약 빈곤계층의 자립

지원을 위해 2011년 8월30일에 

3천만원의 자금으로 뜻있는 사람

들과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창립을 

선언하게 된다. 

12년이 흐른 지금 수백여명의 각

계 인사들이 이런 그를 물심양면

으로 받쳐주고 있다고 한다. 홈페

이지에는 지난 3월말 기준 무려 67만여명이 다녀

갔을 정도다.

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매일같이 나눔과 신용사

회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그의 모습이 아름

답기만 하다.

이창호상임대표는 이외에도 고교시절 자신의 은사

였던 전 우방그룹의 이순목회장에게 20년사를 모

은 자료집을 발간해 헌정했는가 하면 자신의 부친 

일대기를 모아 봉헌한 독특한 이력도 갖고 있다.

대흥동(11통 반장) 토박이기도 한 더불어사는사람

들의 이창호상임대표는 서울중앙신용협동조합 감

사,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감사, 서울시 희

망온돌 시민기획위원을 거쳐 현재는 법무부교정위

원, 서민금융연구원이사,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

위원, 신용회복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

있다.

변호사, 의사 등 수백명의 각계 인사들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어
고교시절 자신의 은사였던 전 우방건설 이순목회장의 20년사를 헌정하기도
대흥동 토박이로 법무부 교정위원, 서민금융연구원이사로도 활동중

홈페이지에 돈이 필요하다는 
자세한 사연과 간단한 서류 하나면 끝

월간마포 구독신청은 이렇게 하십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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